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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y of Domestic Industry 

through the Analysis of Offshore Market Trend   

Jeon Byoung-Min

Advisor : Prof. Lee, Kwi-Joo, Ph.D.

Department of Naval Architecture 

& Ocea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study is conducted to build development strategies of domestic 

offshore industry by looking into the global offshore market trend and 

analyzing them. Due to oil demand increase by global growth, high oil 

prices is likely to last. Offshore oil and gas accounts for 18% of 

global oil demand and is gradually increasing. On account of 

development boom on offshore since 2005, utilization of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 and Mobile Offshore Production Unit is staying a high 

level. World fleet on Offshore is expanding and offshore unit order for 

deepwater development is growing rapidly. Based on amount of the order, 

Korea ranks first on the part of Drillship and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among fabricators building offshore units. 

Based on these survey, this paper is to forecast the offshore market 

and to propose the development strategy of domestic offsho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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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2000년 이후 세계경제 급성장에 따른 세계 석유 수요 증가와 육상석유 고

갈 우려에 따른 영향으로 석유가격은 유래 없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수요대비 확인된 원유 매장량을 근거로 했을 때, 100년 내 육상의 원유

를 다 소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육상에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자원량

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매년 확인 원유량은 증가하고 있

다. 증가하는 석유 수요에 대해 육상에서 생산된 석유만으로 충족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 석유의 개발은 필연적이다.

  

  해양석유는 1897년 미국 켈리포니아주 섬머랜드에서 최초로 생산이 이루어

진 이후 1947년 멕시코 만에서 근해 유전을 시굴함으로써 해양석유 개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육상해전에 비해 생산원가가 높은 해양석유 개발은 시장

성 및 기술 개발의 제약으로 300m 이하 대륙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배럴당 10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되고 시추 및 생산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생산시설의 대형화, 심해저 석유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세계 에너지 개발 및 생산을 주도하는 슈퍼 메어저사의 E&P 투자비를 

보더라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조선해양∙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Clarkson)에 따르면 해양석유는 전

세계 석유자원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석유 생산의 30%를 차

지하고 있다. 해양석유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석유 매장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극지지역개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렇듯 해양석유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 작업 환경이 

어려운 지역으로의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생산 시설의 

대형화와 고도기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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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및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Drillship, FPSO 등과 같은 해양플랜트 수주를 독차지 하고 있다. 하지

만 해양플랜트는 조선 산업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산업에서 쌓아온 설계 및 건조 기술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하다. 해양플랜트시장은 해양석유와 가스를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지며,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석유산업 전반에 걸쳐 영

향력을 미치는 슈퍼 메이저사, 국영 석유사, 글로벌 전문업체들이 이끌어가

고 있다. 산업 특성상 사고 및 생산차질 시 발생하는 환경적,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산업보다도 안전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전문성, 신뢰도, 수행실적을 기반으로 형성된 소수 업체가 주도

해 나가는 폐쇄적인 시장이고, 해양 유전 탐사-시추-생산-지원-운영에 걸친 

전반적인 이해와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에게는 진입이 매우 어려운 산업이

다. 

  최근 몇 년간 국내조선업계는 대규모 생산시설, 효율적인 상세설계 및 생

산 인력을 기반으로 하여 Drillship, FPSO, Semi-Sub등 해상플랫폼 건조 실

적을 쌓아가고 있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EPCIC(엔지니어링-조달-건조-설치-

시운전)분야 중 부가가치가 기장 높은 엔지니어링 분야는 머스탱, 테크닙, 

아멕 등과 같은 주요 엔지니어링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플랜트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자재 분야 또한 해외 유수의 업체들이 독

점하고 있다. 조선기자재 국산화율은 80%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해양플랜

트는 10~2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국내 조선업계가 엔지니어링분야를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슈

퍼메이저사들은 해양플랜트 EPCIC에 대해 조선소에게 Turn-Key 방식으로 발

주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조선업계는 그간 건조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엔지니어링 분야 진출을 여러 각도에서 시도해 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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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에너지 시장 및 해양플랜트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서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연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해양플랜트 산업 특성과 공급사슬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에너지 시장 및 해양플랜트 시장동향에 대하여 파악하여 해양플랜트 설비별 

시장을 전망 분석함으로서 국내 해양플랜트 업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

으로 한정한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관련 서적, 연구 논문, 정기 간행본, 실증적인 자료

를 바탕으로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국내 해양플랜트 

업계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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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플랜트 현황

제1절 해양플랜트 정의 및 범위

  해양플랜트는 해저의 Oil & Gas 및 광물자원을 시추, 생산, 수집하는데 사

용되는 설비뿐 아니라 풍력, 조력, 파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수집하

는 설비 등과 같이 해양공간에 설치되는 다양한 목적의 구조물을 통칭하며, 

해상플랫폼, 해저생산처리시스템, URF, Topside 플랜트, 해양플랜트 지원선

박 등으로 구성된다.

  해상플랫폼은 해저 유정 시추, Oil & Gas 생산을 하는 설비로 설치지역의 

환경조건 및 운용, 관리 계획에 따라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과 관련 장비들이 

설치되는데, 일반적으로 Flowline과 Umbilical을 통하여 해저 유정으로 연결

되고, 환경조건과 설계변수에 따라 해저면에 고정시킨 구조물(Fixed type)과 

수면상에 떠있는 구조물 (Floating type)의 형태가 있다.

  해저생산처리시스템(Subsea Production and Processing System)은 해저 유

정에서 Oil & Gas를 처리∙생산하는 시스템으로 해저 유정에서 생산된 원유 

및 가스 등을 해상의 생산 설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위급시 차단하기 

위한 해저생산 시스템 (Subsea Production System)과 유정의 생산량 및 회수

율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해저 프로세싱 시스템(Subsea Processing System)

으로 구분된다.

  URF(Umbilicals, Risers & Flowlines)는 해저에서 생산된 원유와 가스를 

해상플랫폼에 이송하는 장치들이고, Topside 플랜트는 해상플랫폼에 탑재되

어 생산된 원유 및 가스를 분리, 정제, 압축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Umbilical은 통신, 전력 및 화학 처리제를 이송하기 위한 Bundled Cable이

고, Riser는 강관(혹은 유연관)으로 해저면에서 해상 설비로 직접 연결되는 

관로이며, Flowline은 처리되지 않은 유정의 추출 액체 및 기체가 흐르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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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관로로써 해양플랜트 비용의 약 20% 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Topside 플랜트는 가스 및 원유생산, 정제 및 저장 등을 위한 해

상플랫폼에 탑재되는 장비와 플랜트, 시스템 등을 총칭하며, 전력생산을 위

한 발전기, 가스의 처리공정을 위한 가스플랜트 등을 포함한다.

  해양플랜트지원선박(Offshore Support Vessel)은 해양플랜트의 설치, 운

영, 보급 등을 위해 투입되는 선박으로 해상에서의 각종 작업 및 운송에 투

입되는 특수선은 PSV(해양작업지원선), AHTS(해양시추지원선)가 주종을 이루

고 있으며, 이밖에 SRV(심해지질탐사선), OSCV (해양건설지원선), DSV(잠수

지원선), Cable Layer(케이블 부설선), PLSV(파이프설치 작업선), ROV(무인 

해중작업장치) 외에 해저지질조사선, 실습선 등의 해양조사선이 있다.

제2절 해양플랜트 산업 특성

  높은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검증된 기술과 품질, 오랜 사업경험에 의해 

축적된 높은 전문성이 핵심 경쟁력이고, 주요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표준 품질을 기준으로 저렴한 제품

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반 범용상선의 건조와 달리 사업을 안전하게 수행

한 경험이 중요하고 따라서 주요 오일메이저의 벤더리스트에 선정되는 것이 

사업 수행의 첫 단계이며, 특히 해양플랜트의 운영지역이 심해, 극지 등으로 

변화하면서 전문성과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 부유식 해양플랜트

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선업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플랜트산업은 Oil & Gas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중심으로 발달해왔기 

때문에 오일 메이저와 밀착된 주요 글로벌 전문기업이 중심이 되어 시장을 

주도해 왔고 따라서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에서 Oil & 

Gas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는 초기 탐사부터 실제로 성과가 나기까지 10년 이

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세부 공급사슬 단계마다 역할이 분화 및 특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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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오랫동안 사업경험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온 해당부문의 전문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업단계 및 세부 기능별로 산업 생태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어 시추, 해양플랜트 건조, 설치 및 운영 등의 단계별로 전문업

체들이 세팅되어 있고 역할도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해양플랜트 전문업

체들은 오랜 기간 동일 사업을 영위하며 주요 오일메이저들과 높은 밀착관계

를 유지해 왔으나 심해 및 극지개발로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조선업체

들의 제작역량과 대외신인도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양플랜트가 건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Supply-Chain을 보면 가장 고부가

가치 영역인 타당성조사, 시추탐사, 설계부문 등과 같은 엔지니어링부문은 

오일메이저와 글로벌 해양 엔지니어링업체들의 독점영역이고 프로젝트 전체

를 주도하고 있다. 일반 상선의 경우 선주가 발주를 하면 건조업체인 조선소

가 전체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되지만, 해양플랜트의 경우 개념 및 기본설계 

등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기자재 선정 등의 부분은 물론 프로젝트 전체를 거

의 주도한다. 최근 들어 설계, 건조, 설치 등 분업시스템에서 통합시스템으

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는데 특히 턴키 베이스로 해양플랜트를 발주하는 방

식이 확대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프로젝트 전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제3절 해양플랜트 가치 사슬

  해양플랜트의 가치사슬을 살펴보면 유정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예비 

탐사, 자원량 확인을 통한 상업성 분석을 위한 시추 및 평가, 엔지니어링, 

건조,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유지보수로 나누어 질수 있다. 해양플랜트는 

유정의 각기 다른 환경조건에 때문에 시추,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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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ffshore의 Supply-chain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탐사 단계(Exploration)에서는 해저 지질조사 및 물리

적 조건(배사구조)에 대한 탐사를 하는데 지질 조사 및 지구 물리탐사를 실

시하여 석유 및 가스 등 해양에너지 유망지역을 조사 하며, 해양에너지 탐사

는 주로 지표지질 조사((Surface Geology)와 탄성파 탐사(Seismic Survey), 

그리고 시추 탐사를 이용하여 추진된다. 해양 에너지 개발 및 탐사를 활발하

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자국 해역에 에너지 광구가 있어 석유 및 

가스를 시추하고 있는 나라들로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은 자국 해역 내에 경제성 있는 유전이 없는 상황이고, 해양유전 

보유국들은 국익창출을 위해 국영석유기업을 육성, 개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어 해외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다.

  시추 및 평가단계(Wildcat & Appraisal Drilling)에서는 원유 매장 가능지

역에 첫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Wildcat Drilling, 이것을 성공하면, 다시 몇 

개의 유정(Well)을 더 시추하여 경제성을 평가한 후 개발 투자 여부를 결정

하는 평가시추(Appraisal Drilling)을 추진, 이때 투입되는 주요 선박 및 장

비가 Drill Ship, Drill Rig, AHTS, Stand By 등이다. 에너지 개발 및 생산 

관련 축적 경험과 기술이 우위에 있는 유럽, 미국 등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자국 에너지자원 보유국이 높은 수준이다. 미국, 유럽 등은 

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발달 및 분화되어 있어 에너지 업체 외에 시추선사들

이 시추선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은 

자국 에너지자원을 배경으로 국영석유업체들이 보유하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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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Design)단계에서는 원유 매장 지역의 각종 환경에 맞는 생산 구조물

을 설계하는데 설계는 개념설계(Conceptional Design),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 기본설계(Basic Design), 상세설계(Detail Design), 

생산설계(Production Design) 등이 있고 Load out, 운반, 설치 등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인 Support Engineering도 수반된다. 개념설계는 프로젝트를 수행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수행방법(제작, 운반, 설치 등), 프로세스 요구조건, 

각종 사양에 따른 공사기간, 프로젝트 비용 등을 기준으로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단계로 여러 대안 가운데 발주자와 상의하여 비교우위 검토 후 하

나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위한 기초로 활용된다. FEED는 프로젝트를 수행하

기 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 엔지니어링과 기술 및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발주자를 위해 입찰서를 만들어 주는 엔지니어링 분야이다. 발주자를 

위해 입찰 자료준비를 해주는 과정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프

로젝트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및 입찰자료, 사전 적격심사 자료 등을 작성

하고, 적합한 입찰자를 뽑기 위한 제반 서류 등도 준비한다. FEED의 작업 범

주에는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PQ에 따른 여러 입찰자로부터의 프로

젝트에 대한 각종 질문에 대한 회신, 해명 미팅(Clarification Meeting) 주

선, 발주자를 위한 프로젝트의 각종 기술 사양 작성 등이 포함된다. 기본 설

계(Basic Design)는 여러 개념설계 중에서 채택된 최적의 안으로 FEED(입찰

서)가 작성되면 입찰자는 모든 프로세스 요구조건(Process Requirements), 

사양 등을 확정하고 전체 프로젝트 공기, 비용, 품질 요구사항들을 확정한

다.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는 입찰 전에 경험 많은 엔지니어링 업체의 검토를 

거쳐 턴키 프로젝트로 주계약자(General Contractor)와 함께 참여하는데 프

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능력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의 

선정이다. 상세 설계(Detail Design)는 입찰에 성공한 이후 기본설계의 수정

부분을 작업하고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보다 더 상세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으로 프로세스에 따른 사양, 전기 단선도(One Line Electric 

Diagram), 공정배관계장도 (Pipe & Instrument Design), 구조분석, 모든 벤

더와 관련된 사양, 품질사양, AFC(Approval for Construction) Drawing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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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생산 설계(Production Design)에서는 제작 현

장이나 설치현장 실정에 맞게 실제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제작 도면으로, 국

내 대형조선업체가 가장 경쟁 우위를 갖는 부문이다. 

  건조 및 제작(Fabrication)단계에서는 설계기준에 따라 Offshore 선박 및 

플랜트를 제작하는 단계로 Platform, FPSO, TLP, SPAR, Subsea- Production 

설비 등이 주요 건조 대상이다. 국내업체들이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건조 및 제작에 우위를 갖고 있는 해양플랜트는 부유

식으로 Semi-Sub., Drill-ship, FPSO, LNG-FPSO, LNG-FSRU 등이다. FPSO 등 

해양플랜트 개조부문은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고 고정식 해양플랜트는 다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급부상있다. 해양지원선은 해양플랜

트 설치, 가동 등에 투입되는 선박으로 시장흐름이 해양플랜트와 유사하며 

2010년 이전에는 미국, 유럽(STX-OSV) 등이 주도했으나 중급 이하 사양은 중

국, 고사양은 유럽 등에서 주로 건조되고 있다.

  운반(Transportation), 설치(Installation)  및 시운전(Commissioning)단

계는 자항력을 가진 Semi-Submergible 이나 대형 Barge 및 Tug Boat로 운송, 

가능한 육상에서 최대한 많은 조립 및 완성을 한 후 해상에서는 단순한 연결 

작업(Hook-up)과 시운전 테스트(Commissioning)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운반 

부문은 네덜란드 Dock Wise에서 시장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이

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도 운반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설치부문의 

경우 프로젝트당 단가는 낮을 수 있으나 시장이 특정업체에 의해 주도될 경

우 프로젝트 전체 스케줄이 설치부분의 여건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수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표적인 시장 주도업체는 미국 McDermott사 또는 이

태리 Saipem사 등이 있다.

  운영 및 유지관리(Operation & Maintenance)단계는 자국에 유전이 있어 장

비를 운영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기술이 확보된 경우와 글로벌 전문 업체들의 

확보된 경쟁력에 의해 국가별 경쟁력이 평가된다. 미국, 유럽 등은 자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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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운영한 경험도 있고 오일 메이저 등 글로벌 업체들의 높은 경쟁력에 

의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플랜트는 Oil & Gas 시추 및 생산 해역 변화, 설비의 변화에 따라 상

용화 되는 제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대형 생산시설 

및 건조기술과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건조 및 제작 단계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Drill-ship, FPSO, Semi-Sub., LNG-FPSO, 

LNG-FSRU 등의 신조 시장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개조부

문 및 고정식 해양플랜트는 싱가포르와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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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Dubai Brent WTI

'12년10월 108.97 111.57 89.53

11월 107.28 109.32 86.62

12월 106.35 109.23 88.24

'13년 01월 107.93 112.67 94.78

02월 111.10 116.17 95.30

03월 105.56 109.02 92.92

04월 101.69 102.83 92.02

05월 100.34 102.84 94.72

06월 100.17 103.13 95.78

07월 103.55 107.69 104.69

08월 107.06 110.84 106.55

09월 107.93 111.58 106.23

10월 105.58 109.25 100.49

전월비 -2.35% -2.33% -5.74%

전년동월비 -3.39% -2.32% 10.96%

제3장 에너지 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

제1절 유가 동향 및 전망

1. 유가 동향

  석유는 생산지역별로 Dubai유, Brent유, WTI유로 구분되어 거래가 이루어  

진다. 전반적으로 유가는 2013년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

어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시리아 공습 이후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세계 경제 둔화 우려, 이란 핵협상 재개, 

미국 타이트오일 생산 증가 및 비OPEC 공급 증가로 유가 하락 가능성이 높

다.

표 1. 주요 원유의 월별 현물가격 추의 (단위:USD/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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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원유의 월별 현물가격 추의 (단위:USD/배럴)

2. 유가 전망

가. 단기 전망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3년도 WTI 및 Brent 평균 유가

를 각각 98.59 달러/b, 108.12 달러/b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4년도는 전년 

대비 각각 2.4%, 5.4%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북미 등의 비전통 원유 생산 

증가, 정제능력 증대(중동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 아시아 주요 국가

들의 에너지 정책 변경 등으로 향후 유가는 하향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

다. 하지만 타이트한 수급 및 OECD 석유 재고  감소 등 유가 강세요인으로 

인해 유가 하락폭은 크지 않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표 2. WTI/Brent 기준 유가 전망 (단위:USD/배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4분기 전망 4/4분기 전망 평균

WTI 94.86 94.12 98.59 98.00 94.00 96.21

Brent 111.26 111.65 108.12 103.50 100.00 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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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장기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국제적 정책/규제 강화수준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로 유가를 전망한다. 첫 번째로 2012년 시점 실시정책 이외에 추가

규제/정책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현 정책상 시나리오는 2035년에 유가 

145 달러/b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두 번째로 현 정책에서 추가적인 정

책이 추진된다는 가정 하의 신정책 시나리오는 2035년에 125 달러/b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450ppm 이하로 억제하는 정

책 실행을 가정으로 하는 450 시나리오는 2015년에 115 달러/b까지 상승하였

다가 2035년에는 100 달러/b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3. 세계 유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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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석유 수급 동향 및 전망

1. 수요 동향 및 전망

가. 동향

  세계 석유수요는 비OECD 국가의 수요 증가로 2013년 상반기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비슷한 수준의 수요를 보이고 있

다. OECD국 중 서유럽, 태평양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약 7.1%, 2.9% 감소한 

반면, 미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북미지역은 0.5% 증가하였다. 

아울러 비OECD국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비

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3. 세계 석유 수요 월별 추이 (단위:천b/d)

구분

2012년 2013년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OECD 40,288 41,725 40,831 41,137 40,056 40,004 -0.13 -2.03

북아메리카 22,871 23,782 22,958 24,091 23,131 23,073 -0.25 0.50

서유럽 9,598 9,708 9,956 9,422 8,950 9,246 3.31 -7.13

태평양 7,819 8,235 7,917 7,624 7,975 7,685 -3.64 -2.93

Non-OECD 등 49,974 49,801 50,368 49,125 52,346 51,195 -2.19 1.64

Total World 90,262 91,526 91,199 90,262 92,402 91,199 -1.30 -

나. 전망

  2013년도 세계 석유수요는 2012년 대비 1.2% 성장한 9,054만 b/d이 예상되

며, 2014년 또한 1.3% 성장이 예상된다. 지역별 5년 평균 증가 추세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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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중남미(2.8%), 서아프리카(2.8%), 중동/ISC(3.9%), 아태(3.3%) 지역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이들 지역의 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석유 수요

가 증가고 있다. 2014년은 유로존 플러스 성장 전환, 선진국 경제 회복 및 

개도국의 견고한 성장세 지속 등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됨에 따라 석유 수

요 증가가 전망된다. 

표 4. 세계 석유 수요 연도별 추이 및 전망 (단위:천b/d)

구분 2010 2011 2012
전망 증감율(%)

2013f 2014f
전년
대비

5년
연평균

북미 23,834 23,337 23,051 23,111 23,050 0.3 -0.7

중남미 6,479 6,719 6,948 7,199 7,460 3 .6 2.8

서아프리카 1,351 1,396 1,457 1,510 1,570 3.6 2.8

서유럽/러시아 13,940 13,799 13,599 13,606 13,730 0.1 -1.0

지중해/북해/

카스피해
8,042 7,902 7,694 7,711 7,700 0.2 -1.6

중동/ISC 10,430 10,793 11,186 11,554 11,940 3.3 3.9

아태지역 24,020 24,620 25,512 25,854 26,290 1.3 3.3

세계 88,095 88,566 89,446 90,545 91,740 1.3 1.0

(전년대비 증감율) (3.7%) (0.5%) (1.0%) (1.2%) (1.3%)

그림 4.  세계 석유 수요 연도별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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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 동향 및 전망

가. 동향

  세계 석유 생산은 2012년 8월 이후, 생산량 감소 추세에 있다. 2013년 9월

은  8,547만 b/d로 전달 대비 0.89%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3년 초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OPEC 국가의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26% 감소를 보인 

반면, 비 OPEC 국가의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하였다. OPEC 국

가 생산량은 이라크, 리비아의 공급 차질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 감축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였으나, 비 OPEC국가 생산량은 미국의 생산량 증가 및 천

연가스/비전통 석유 생산 증가의 영향을 받아 증가하였다.

표 5. 세계 석유 생산 월별 추이 (단위:천b/d)

구분

2012년 2013년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OPEC 38,740 38,581 38,107 37,773 37,646 37,247 0.03 -2.26

Non-OPEC 48,885 48,516 47,735 48,839 48,596 48,231 -0.75 1.04

아메리카 16,818 16,659 15,666 17,486 17,559 17,634 0.43 12.56

유럽 3,273 2,937 3,056 2,837 2,664 2,584 -3.00 -15.45

아프리카/중동 3,153 3,286 3,281 2,143 2,163 2,153 -0.46 -34.38

  아시아/러시아 19,633 19,680 19,718 16,793 16,571 16,716 0.88 -15.22

NGLs & Other 6,008 5,954 6,014 9,580 9,639 9,144 -5.14 52.05

Total World 87,625 87,097 85,842 86,612 86,242 85,478 -0.89 -0.42

나. 전망

 2013년도 세계 석유 생산은 8,171만 b/d(Crude Oil 생산 기준)로 2012년 대

비 1.2% 증가 예상된다. 특히 북미지역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701만 

b/d 생산 전망되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20.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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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기술 향상에 따른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 증가에 기인한다. 2014년도

에는 북남미, 일부 아프리카 등 비 OPEC 국가 생산량 증가와 OPEC의 현 생산 

목표 이상 생산 예상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표 6. 세계 석유 생산 연도별 추이 및 전망 (단위:천b/d)

구분 2010 2011 2012
전망 증감율(%)

2013f
전년
대비

5년
연평균

북미 14,220 14,655 15,819 17,011 7.5 4 .8

중남미 6,925 7,168 7,123 7,254 1.8 1 .2

서아프리카 5,599 5,605 5,527 5,607 1.4 1.2

서유럽/러시아 13,049 12,910 12,674 12,611 -0.5 -0.4

지중해/북해/

카스피해
7,409 6,137 6,599 6,484 -1.7 -2.4

중동/ISC 23,678 25,580 25,556 25,207 -1.4 0.6

아태지역 7,589 7,464 7,458 7,545 1.2 0.8

세계 78,469 79,519 80,756 81,719 1.2 1.1

(전년대비 증감율) (3.7%) (0.5%) (1.0%) (1.2%)

그림 5.  세계 석유 생산 연도별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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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양석유 생산 동향 및 전망 

  2013년도 세계 해양 석유생산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499만 b/d 예상

되며, 전체 석유 생산 중 30.6%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중동/ISC지역이 전년 대비 5.7% 증가한 624만 b/d로 전체 offshore 석유 생

산 중 가장 많은 25%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서아프리카가 18% 비중, 북미

지역이 14% 비중 순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북서유럽 지역은 

전년 대비 4.4% 하락한 289만 b/d 생산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유정의 노쇠

화에 따른 생산량 감축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표 7. 세계 해양 석유 생산 연도별 추이 및 전망 (단위:천 b/d)

구분 2010 2011 2012
전망 증감율(%)

2013f 전년
대비

5년
연평균

북미 3,842 3,588 3,527 3,579 1 .5 -2.3

중남미 2,722 2,798 2,783 2,878 3.4 3 .6

서아프리카 4,444 4,428 4,498 4,509 2.2 1.6

서유럽 3,547 3,341 3,029 2,895 -4.4 -4.6

지중해/북해/

카스피해
1,866 1,731 1,771 1,851 4.5 1.9

중동/ISC 5,507 5,903 5,906 6,244 5.7 2.2

아태지역 2,916 2,865 2,897 2,947 1.7 1.2

세계 24,845 24,654 24,411 24,992 2.4 0.5

(전체 석유 생산

중 차지 비중)
(31.7%) (31.0%) (30.2%) (30.6%)

  수심 500이상의 심해 석유생산의 경우, 유가 상승 및 채굴 기술 개발에 힘

입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멕시코만, 브라질,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되며, 현재 세계 전체 석유생산의 약 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해양 석유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 19 -

그림 6.  지역별 심해 생산 추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 석유 생산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

며, 2020년에는 2,900만 b/d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적으로 

중동지역이 최대 생산 지역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며, 남미와 서아프리카

도 주요 생산지역으로 주목해야 한다. 한편 북미지역과 북서유럽은 생산량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서유럽 지역은 시추기술 개발 향상에 따른 기존 

유정 재개발로 인해 생산량 감소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지역별 해양석유 장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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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년 (수요/선대)

7월 8월 9월 10월

Jack-Ups 84% (438/519) 84% (437/521) 84% (441/523) 85% (446/526)

Semi-Subs 89% (201/225) 90% (202/225) 89% (200/225) 88% (199/225)

Drillship 94% (85/90) 96% (87/91) 96% (88/92) 96% (90/94)

전체 86.8% (724/834) 86.7% (726/837) 86.7% (729/840) 86.9% (735/845)

제4장 해양플랜트 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본 장에서는 해양플랜트 주요 시추 및 생산설비의 수요를 조사하고, 선복

량 추이, 국가별/선종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플랜

트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해양플랜트 시추설비 수요 및 가동율

  2013년 10월 기준으로 세계 해양플랜트 시추설비 인 Jack-up, Drillship, 

Semi-Subs는 총 845척(기)이 활용가능하다. 그 중 735기가 가동 중으로 가동

율 86.9%를 나타내고 있다. 

  해양플랜트 시추설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Jack-Up은 총 526기 

중 446기가 가동 중으로 가동율 85%을 기록하고 있다. 중동/ISC지역에서 가

장 많은 144기가 가동 중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103기, 북미지역에서 

84기, 북서유럽에서 46기, 지중해에서 31기가 가동 중에 있다. Semi-Subs은 

총 225기 중 199기가 가동 중으로 가동율 88%을 기록하고 있다. 주로 북미, 

북서유럽 및 서아프리카지역에서 가동 중이다. 대한민국의 주력 건조설비인 

Drillship은 총 94기 중 90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가동율 96%을 기록하고 있

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28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북미와 서아프리카에서 주로 활용된다. 

표 8. Offshore 시추설비 가동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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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년 (수요/선대)

7월 8월 9월 10월

FPSO 92% (172/186) 92% (172/186) 93% (173/187) 92% (173/188)

기타 MOPUs 96% (131/137) 96% (132/138) 96% (133/138) 96% (132/138)

MOPU 전체 93.8% (303/323) 93.8% (304/324) 93.8% (305/325) 93.5% (305/326)

Fixed 설비 98% (7714/7833) 98% (7732/7851) 98% (7728/7847) 98% (7725/7844)

제2절 해양플랜트 생산설비 수요 및 가동율

  2013년 10월 기준으로 세계 해양플랜트 이동식 생산 설비인 FPSO, 

Semi-Subs, TLP/Spar, Jack-up는 총 326척(기)이 활용가능하다. 그 중 305기

가 가동 중으로 가동율 93.5%를 기록하고 있다. 고정식 생산 설비인 Fixed 

platform은 총 7,844기가 활용가능하며, 그 중 7,725기가 가동 중으로 가동

율 98%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동식 해양플랜트 생산 시설인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는 총 188기가 활용가능하며, 그 중 173기가 가동 

중으로 가동율 92%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많은 52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서아프리카에서 44기, 남미에서 40

기가 가동 중이다. FPSO 외 이동식 생산시설인 Semi-Subs, TLP/Spar, 

Jack-up등은 총 138기가 활용가능하며, 그 중 132기가 가동 중으로 가동율 

96%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북미지역에서 가장 많은 42기가 가동 중이

며, 다음으로 북서유럽지역에서 31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19기가 가동 

중이다.

  해양 석유 생산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고정식 생산설비 Fixed 

Platform은 300m 이하의 대륙붕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역별로 북미지역에서 

2,930기가 가동 중이며,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중동지역에서 각각 

1,745기와 1,067기가 가동되고 있다.

표 9. Offshore 생산설비 가동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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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척수 비중(%)

2012 2013.10월

개

발

조사/탐사 687 691 5.6

M

O

D

U

Jack-up 504 526 4.3

Semi 225 225 1.8

Drillship 86 94 0.8

D-barge등 156 159 1.3

소계 971 1,004 8.2

건설(Con) 2,325 2,372 19.3

생

산

M

O

P

U

FPSO 181 188 1.5

Jack-up 50 50 0.4

Semi 45 46 0.4

TLP/Spar 41 42 0.3

소계 317 326 2.7

저장/운송 773 795 6.5

지

원

AHTS 2,816 2,875 23.4

PSV/Supply 1,908 2,020 16.5

기타 2,132 2,183 17.8

소계 6,856 7,078 57.7

합계 11,929 12,266 100

고정식 7,767 7,844 -

제3절 해양플랜트 선복량 추이

1. 연도별

  2013년 10월 기준으로 해양 석유 및 가스를 개발, 생산, 지원하는 전체 선

박 및 설비는 총 12,266척(기)으로 2012년 총 11,929기(척)에 비해 약 2.8% 

증가하였다. 척수기준으로 AHTS, Construction, PSV/Supply 설비가 각각 

2,875척, 2,372척, 2,020척으로 전체 선박 및 설비의 23.4%, 19.3%, 1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추설비(MODU), 생산설비(MOPU)는 각각 8.2%,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 연도별 선복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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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주별

가. 이동식 시추설비

  Drillship 등 해양플랜트 이동식 시추설비 주요 선주는 Transocean, 

Ensco, Noble 사 등이 있으며, 척수 기준으로 상위 5개사가 전체 설비의 약 

31% 차지하고 있다. 

 Transocean사는 세계 최대 시추설비 선주로써 GT 기준으로 16.8%를 차지하

고 있다. 주목할 점으로 6위의 Seadrill사의 경우, 수주잔량이 28기로 모두 

인도받을 시, 업계 4위로 순위상승이 예상된다. 이동식 시추설비의 전체적인 

평균선령은 22.5년으로 노후 설비 비중 높음 반면, Seadrill사의 보유선대는 

평균선령 5.3년으로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이동식 시추설비 선주사별 보유척수

구분
평균

선령

보유척수(2013.10월 기준) 수주

잔량No 비중(%) 천 GT 비중(%)

Transocean 22.6 87 8.7 2,261 16.8 4

Ensco 21.4 69 6.9 954 7.1 6

Noble Energy 28.9 69 6.9 835 6.2 9

Hercules Offshore 33.3 47 4.7 228 1.7 1

Diamond Offshore 33.2 40 3.9 591 4.4 5

Seadrill 5.3 38 3.8 992 7.4 28

기타 - 654 65.1 7,584 56.4 165

전체 22.5 1,004 100 13,445 10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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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동식 생산설비

  이동식 생산설비는 주로 석유메이저 사 및 국영석유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Petrobras, BW Group, CNOOC, Statoil, BP사 상위 5개사가 전체 척수의 

24.9% 차지하고 있다.

  평균선령은 약 13.8년으로 비교적 적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Petrobras는 평균선령이 21.7년으로 높은 편이지만, 16척의 수주잔량이 인도

되면 전체 평균 선령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12. 이동식 생산설비 선주사별 보유척수

구분
평균

선령

보유척수(2013.10월 기준) 수주

잔량No 비중(%) 천 GT 비중(%)

Petrobras 21.7 30 9.2 2,157 10 16

BW Group 6.3 13 4.0 1,330 6.2 1

CNOOC 13.3 13 4.0 1,068 5.0 1

Statoil 14.2 13 4.0 1,078 5.0 1

BP 9.1 12 3.7 972 4.5 1

기타 - 245 75.1 14,936 69.3 37

전체 13.8 326 100 21,541 10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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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양플랜트 수주량 국가별/선종별 분석

1. 수주량 현황

가. 국가별

  척수기준으로 2013년 8월까지 중국은 111척 수주하여 전체 44%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26척으로 10.3% 점유율, 한국은 23척 수주

로 9.1%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비교적 건조하기 쉬운 OSV

와 Jack-up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높은 건조 기술이 요구되는 

Drillship, Semi-sub 및 FPSO 비중이 높다.

표 13. 국가별 수주척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척 % 척 % 척 %

이동식

한국 58 9.3 44 8.0 23 9.1

중국 201 32.3 187 34.1 111 44.0

싱가폴 75 12.0 31 5.7 26 10.3

브라질 40 6.4 49 8.9 8 3.2

기타 249 40.0 237 43.2 84 33.3

세계 623 100 548 100 252 100

고정식 125 　 85 　 39 　

  금액기준으로 2013년 8월까지 한국은 154억달러를 수주 받아 39.5%의 점유

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120억달러로 30.8%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다. 한국의 척수기준 수주량은 중국과 싱가포르에 비해 적지만,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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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Local 

Contents에 의한 자국 발주 물량 증가로 2012년 25.4%의 점유율로 2010년 대

비 20%이상 성장하였으나 2013년 들어 경기침체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로 수

주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표 14. 국가별 수주금액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금액
(Bn달러)

% 금액
(Bn달러)

% 금액
(Bn달러)

%

이동식

한국 23.5 36.3 21.9 30.5 15.4 39.5

중국 12.2 18.9 13.1 18.3 12.0 30.8

싱가폴 10.9 16.8 5.0 7.0 4.4 11.3

브라질 5.9 9.1 18.2 25.4 0.6 1.5

기타 12.2 18.9 13.5 18.8 6.6 16.9

세계 64.7 100.0 71.7 100.0 39.0 100.0

고정식 - 　 - 　 - 　

  해양플랜트 설비 건조 주요국가인 한국/중국/싱가포르의 척당 수주금액을 

비교하면, 한국은 지난 2010년에 척당 4.4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척당 6.7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이는 주요 수주부문인 Drillship, FPSO에 대해 수주 비

중 증가와 선주의 고사양 요구에 따른 척당 가격 상승한 결과이다. 또한 중

국과 싱가포르도 지난 2010년에 비해 척당 수주 금액이 약 2배 가까이 상승

하여 각각 1.1억달러, 1.7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저가인 해양

지원선 부문을 넘어 고부가가치 설비인 Jack-up drilling 설비 수주량을 증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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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국가별 척당 수주금액 비교

구분 2011 2012 2013.8월

수주 금액

(억불)

한국 235 219 154

중국 122 131 120

싱가포르 109 50 44

수주 척수

한국 58 44 23

중국 201 187 111

싱가포르 75 31 26

척당 금액

(억불)

한국 4.1 5.0 6.7

중국 0.6 0.7 1.1

싱가포르 1.5 1.6 1.7

나. 선종별

  해양플랜트 선박 및 설비는 작업 성격에 따라 개발(조사/탐사/시추/건설), 

생산(생산/저장/운송), 지원(AHTS, PSV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척수기준으로 2013년 8월까지 조사/탐사/시추/건설 관련 개발 부문의 수주

량은 전체의 48.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저장/운송 관련 생산 부문

은 6% 비중, 지원부문은 45.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주부문

인 Drillship 및 FPSO 경우, 각각 9척, 7척 수주량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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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선종별 수주척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척 % 척 % 척 %

개발

조사/탐사 12 1.9 13 2.4 4 1.6

M

O

D

U

Jack-up 44 7.1 22 4.0 43 17.1

Semi 8 1.3 12 2.2 6 2.4

Drillship 36 5.8 34 6.2 9 3.6

D-barge등 5 0.8 6 1.1 3 1.2

소계 93 14.9 74 13.5 61 24.2

건설(Con) 102 16.4 89 16.2 57 22.6

생산

M

O

P

U

FPSO 10 1.6 18 3.3 7 2.8

Jack-up 1 0.2 0 0 0 0

Semi 0 0 2 0.4 0 0

TLP/Spar 2 0.3 2 0.4 2 0.8

소계 13 2.1 22 4.0 9 3.6

저장/운송 53 8.5 26 4.7 6 2.4

지원

AHTS 95 15.2 70 12.8 37 14.7

PSV/Supply 189 30.3 196 35.8 59 23.4

기타 66 10.6 58 10.6 19 7.5

소계 350 56.2 324 59.1 115 45.6

합계 623 100 548 100 252 100

고정식 125 8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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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선종별 수주척수 추이

  금액기준으로 2013년 8월까지 개발 부문은 전체 수주액의 70.6% 비중을 차

지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생산 부문 20.7% 비중 차지, 지원부문은 8.7% 비중 

차지하고 있다. 개발부분의 이동식 시추설비(MODU) 부문은 전체 수주량의 

52.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해양플랜트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특히 Jack-Up은 102억달러 수주로 26.2%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높은 

수주실적을 보인 Drillship의 경우 54억달러에 그치고 있는 반면, 2011년 다

소 주춤하였던 FPSO의 경우 2012년과 같이 수주액이 7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림 9. 선종별 수주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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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선종별 수주금액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달러bn % 달러bn % 달러bn %

개발

조사/탐사 1.5 2.3 1.6 2.2 0.7 1.8

M

O

D

U

Jack-up 9.9 15.3 4.7 6.6 10.2 26.2

Semi 4.4 6.8 8.5 11.9 4.5 11.5

Drillship 22.4 34.6 24.3 33.9 5.4 13.8

D-barge등 0.7 1.1 0.9 1.3 0.5 1.3

소계 37.3 57.7 38.4 53.6 20.6 52.8

건설(Con) 7.4 11.4 7.3 10.2 6.3 16.2

생산

M

O

P

U

FPSO 4.7 7.3 7.9 11.0 7.0 17.9

Jack-up 0.1 0.2 0 0 0 0

Semi 0 0 2.8 3.9 0 0

TLP/Spar 0.4 0.6 1.0 1.4 0.9 2.3

소계 5.2 8.0 11.7 16.3 7.9 20.3

저장/운송 3.4 5.3 2.0 2.8 0.2 0.5

지원

AHTS 2.4 3.7 2.0 2.8 1.0 2.6

PSV/Supply 6.5 10.0 7.3 10.2 2.0 5.1

기타 1.1 1.7 1.3 1.8 0.4 1.0

소계 10.0 15.5 10.6 14.8 3.4 8.7

합계 64.7 100 71.7 100 39.0 100

고정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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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양플랜트 건조량 국가별/선종별 분석

1. 국가별

  척수기준으로 2013년 8월까지 중국은 92척을 건조하여 27.7% 점유율을 기

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47척으로 14.2% 점유율, 한국은 22척으로 

6.6%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중국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OSV(AHTS, PSV 등) 

건조 비중이 높으며, 싱가포르는 Jack-up 건조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높

은 건조 기술력과 대형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 보유 이점으로 2000년 중

반 이후 고사양의 Drillship 및 FPSO 건조에 집중하고 있다.   

표 18. 국가별 건조척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척 % 척 % 척 %

이동식

한국 32 5.5 23 4.5 22 6.6

중국 221 38.0 165 32.0 92 27.7

싱가폴 67 11.5 44 8.5 47 14.2

브라질 12 2.1 16 3.1 9 2.7

기타 250 43.0 268 51.9 162 48.8

세계 582 100 516 100 332 100

고정식 119 76 59

  금액기준으로 2013년 8월까지 한국의 건조금액은 69억달러로 28.5% 점유율

로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50억달

러로 20.7% 점유율 차지하였으며, 중국이 46억달러로 19% 점유율을 차지하였

다. 한국은 척수기준 건조량에서 중국과 싱가포르에 비해 2~4배 정도 적지

만, 금액 기준으로는 세계 1위를 기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높은 건조실



- 32 -

적을 보인 2010년(121억달러) 대비 38% 수준(46억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이

는 경기 침체 및 조선소 구조조정으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 및 취소 영향으로 

보인다.

표 19. 국가별 건조금액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금액

(Bn달러)
%

금액

(Bn달러)
%

금액

(Bn달러)
%

이동식

한국 15.9 32.4 7.8 22.1 6.9 28.5

중국 8.6 17.5 9.3 26.3 4.6 19.0

싱가폴 10.0 20.4 5.8 16.4 5.0 20.7

브라질 1.8 3.7 0.6 1.7 0.4 1.7

기타 12.8 26.1 11.8 33.4 7.3 30.2

세계 49.1 100 35.3 100 24.2 100

고정식 - - -

2. 선종별

  척수기준으로 2013년 8월까지 개발 부문은 전체 건조척수의 2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부문은 11.4%, 지원부문은 62% 비중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대비 전 선종에서 건조척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동식 시

추설비(MODU)의 Jack-up 경우는 증가하였다. 한국의 주력부문인 Drillship 

및 FPSO 경우, 각각 6척 씩 건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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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선종별 건조척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척 % 척 % 척 %

개발

조사/탐사 16 2.7 16 3.1 7 2.1

M

O

D

U

Jack-up 15 2.6 15 2.9 21 6.3

Semi 15 2.6 8 1.6 0 0

Drillship 17 2.9 10 1.9 6 1.8

D-barge등 3 0.5 2 0.4 3 0.9

소계 50 8.6 35 6.8 30 9.0

건설(Con) 115 19.8 110 21.3 51 15.4

생산

M

O

P

U

FPSO 8 1.4 6 1.2 6 1.8

Jack-up 2 0.3 2 0.4 0 0

Semi 2 0.3 0 0 1 0.3

TLP/Spar 0 0 1 0.2 1 0.3

소계 12 2.1 9 1.7 8 2.4

저장/운송 36 6.2 46 8.9 30 9.0

지원

AHTS 198 34.0 132 25.6 68 20.5

PSV/Supply 76 13.1 106 20.5 99 29.8

기타 79 13.6 62 12.0 39 11.7

소계 353 60.7 300 58.1 206 62.0

합계 582 100 516 100 332 100

고정식 119 7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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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선종별 건조척수 추이

  금액기준으로 2013년 8월까지 전체 건조금액은 242억달러로 전년대비 6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개발부문은 전체 건조금액의 51.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부문은 25.2%, 지원부문은 23.1% 비중 차지하고 있다. 이동식 

시추설비(MODU) 부문은 전체 건조금액의 34.7%로 전체 해양플랜트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Jack-Up과 Drillship은 각각 40억달

러 건조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FPSO는 2012년에 14억달러 건조로 주춤하

였으나, 2013년 들어 36억달러 건조로 급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선종별 건조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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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종별 건조금액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달러bn % 달러bn % 달러bn %

개발

조사/탐사 1.1 2.2 1.0 2.8 0.7 2.9

M

O

D

U

Jack-up 3.8 7.7 2.7 7.6 4.0 16.5

Semi 8.7 17.7 4.6 13.0 0 0

Drillship 12.1 24.6 6.7 19.0 4.0 16.5

D-barge등 0.5 1.0 0.3 0.8 0.4 1.7

소계 25.2 51.3 14.3 40.5 8.4 34.7

건설(Con) 7.4 15.1 8.1 22.9 3.4 14.0

생산

M

O

P

U

FPSO 4.8 9.8 1.4 4.0 3.6 14.9

Jack-up 0.2 0.4 0.1 0.3 0 0

Semi 1.7 3.5 0 0 0.4 1.7

TLP/Spar 0 0 0.1 0.3 0.4 1.7

소계 6.7 13.6 1.6 4.5 4.3 17.8

저장/운송 1.2 2.4 2.8 7.9 1.8 7.4

지원

AHTS 4.6 9.4 3.6 10.2 2.0 8.3

PSV/Supply 2.1 4.3 3.4 9.6 3.0 12.4

기타 0.7 1.4 0.7 2.0 0.6 2.5

소계 7.4 15.1 7.7 21.8 5.6 23.1

합계 49.1 100 35.3 100 24.2 100

고정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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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해양플랜트 수주잔량 국가별/선종별 분석

1. 국가별

  척수기준으로 2013년 8월에 중국은 466척의 수주잔량을 확보하여 37.1% 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이 117척으로 9.3% 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다. 세계 전체 수주잔량은 2012년 대비 감소한 반면, 중국, 한국 및 브

라질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2010년

을 제외하고 수주잔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브라질은 2010년 이후 자국 

건조 정책에 따라 2010년 51척 수주잔량 대비 2배인 111척 수주잔량을 기록

하고 있다.  

표 22. 국가별 수주잔량 척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척 % 척 % 척 %

이동식

한국 103 7.5 120 8.8 117 9.3

중국 463 33.6 465 34.0 466 37.1

싱가폴 122 8.9 106 7.7 85 6.8

브라질 79 5.7 112 8.2 111 8.8

기타 610 44.3 566 41.3 476 37.9

세계 1,377 100 1,369 100 1,255 100

고정식 277 - 286 - 241 -

  금액기준으로 2013년 8월에 한국은 653억달러 수주잔량으로 35.8% 점유율

을 기록하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이 366억달러 수주잔량으로 20.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2010년 92억달러에서 2013년 319억달러로 점유율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국 건조 정책에 따라 OSV 뿐만 아니라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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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 선박인 Drillship 비중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척수 기준과 비

교하였을 때 전체 수준잔량 척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주잔량금액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심해 및 극한지역 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고사양 고

부가가치 선박 발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척수기준으로 지

난해 120척에서 3척이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금액은 580억달러에서 653억달

러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3. 국가별 수주잔량 금액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금액

(Bn달러)
%

금액

(Bn달러)
%

금액

(Bn달러)
%

이동식

한국 44.4 31.4 58.0 33.5 65.3 35.8

중국 30.1 21.3 31.3 18.1 36.6 20.1

싱가폴 19.2 13.6 18.2 10.5 17.6 9.6

브라질 13.2 9.3 30.8 17.8 31.0 17.0

기타 34.6 24.5 34.9 20.2 31.9 17.5

세계 141.5 100 173.2 100 182.4 100

고정식 - - - - - -

2. 선종별

  척수기준으로 2013년 8월에 개발 부문은 전체 수주잔량척수의 34.8%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부문은 7.5%, 지원부문은 57.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의 조사/탐사, 생산 및 지원부문은 2012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개

발부분의 이동식 시추설비(MODU)는 증가하였다. 특히 Jack-up는 2012년대비 

16척 증가한 107척으로 MODU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부문인 

Drillship 및 FPSO 경우, 각각 78척, 43척의 수주잔량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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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선종별 수주잔량 척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척 % 척 % 척 %

개발

조사/탐사 37 2.7 32 2.3 27 2.2

M

O

D

U

Jack-up 93 6.8 91 6.6 107 8.5

Semi 19 1.4 22 1.6 24 1.9

Drillship 52 3.8 76 5.6 78 6.2

D-barge등 8 0.6 12 0.9 12 1.0

소계 172 12.5 201 14.7 221 17.6

건설(Con) 230 16.7 192 14.0 189 15.1

생산

M

O

P

U

FPSO 31 2.3 43 3.1 43 3.4

Jack-up 2 0.1 0 0 0 0

Semi 4 0.3 6 0.4 4 0.3

TLP/Spar 7 0.5 8 0.6 8 0.6

소계 44 3.2 57 4.2 55 4.4

저장/운송 79 5.7 63 4.6 39 3.1

지원

AHTS 304 22.1 233 17.0 202 16.1

PSV/Supply 383 27.8 467 34.1 418 33.3

기타 128 9.3 124 9.1 104 9.1

소계 815 59.2 824 60.2 724 58.5

합계 1,377 100 1,369 100 1,255 100

고정식 277 28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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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선종별 수주잔량 척수 추이

  금액기준으로 전체 수주잔량 금액은 2010년 이래로 꾸준한 증가 추세로 

2012년 대비 5.3% 증가한 1,824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개발부문은 전체 수

주잔량 금액의 6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부문은 22.4%, 지원부문

은 12.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부문의 이동식 시추설비(MODU)는 전체 

수주잔량 금액의 51.2%로 전체 해양플랜트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Drillship은 508억달러로 전체 27.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PSO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주잔량 금액은 275억달러로 전

체 15.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3. 선종별 수주잔량 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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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선종별 수주잔량 금액 추이

구분

2011 2012 2013.8월

달러bn % 달러bn % 달러bn %

개발

조사/탐사 3.2 2.3 3.8 2.2 3.7 2.0

M

O

D

U

Jack-up 18.9 13.4 19.2 11.1 24.5 13.4

Semi 10.8 7.6 14.1 8.1 16.3 8.9

Drillship 32.4 22.9 50.0 28.9 50.8 27.9

D-barge등 1.0 0.7 1.6 0.9 1.7 0.9

소계 63.2 44.7 84.9 49.0 93.4 51.2

건설(Con) 21.4 15.1 18.8 10.9 21.1 11.6

생산

M

O

P

U

FPSO 18.0 12.7 24.6 14.2 27.5 15.1

Jack-up 0.1 0.1 0 0 0 0

Semi 3.9 2.8 6.7 3.9 6.1 3.3

TLP/Spar 1.6 1.1 2.6 1.5 3.0 1.6

소계 23.7 16.7 33.9 19.6 36.7 20.1

저장/운송 6.4 4.5 5.7 3.3 4.1 2.2

지원

AHTS 9.3 6.6 7.3 4.2 6.3 3.5

PSV/Supply 12.3 8.7 16.1 9.3 14.7 8.1

기타 1.9 1.3 2.5 1.4 2.3 1.3

소계 23.5 16.6 25.9 15.0 23.3 12.8

합계 141.5 100 173.2 100 182.4 100

고정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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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선종별 수주잔량(척수기준)

  2013년 9월 기준으로 전체 해양플랜트 선박 및 설비는 1,255척의 수주잔량 

기록하고 있다. 지원부문이 724척으로 가장 큰 57.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개발부문의 시추설비인 MODU는 221척으로 17.6% 비중을 차지, 생산설비

인 MOPU는 55척으로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117척의 수주

잔량 중 MODU는 61척으로 52.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MOPU는 24척으로 

20.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Drillship 및 FPSO 신조 물량 대부분

을 수주하고 있다. 중국은 전체 466척으로 전세계 37.1% 물량 차지하고 있

다. 한국과 달리 지원부문(AHTS, PSV 등)이 71.9%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MODU 및 MOPU는 16.1% 비중으로 매년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다. 브라질은 중

국과 유사하게 지원부문(PSV)이 52.3%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1~2

년 사이 자국 건조 정책에 따른 drillship 수주로 MODU 부문이 25.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MODU 부문이 전체 50.6%를 차지하며, 특히 

Jack-up 부문에 있어서 지리적, 다수 건조 경험에 힘입어 세계 시장을 선도

해 나가고 있다.

표 26. 국가/선종별 수주잔량

구분
한국 중국 브라질 싱가포르 세계

척수 % 척수 % 척수 % 척수 % 척수 %

개

발

조사/탐사 0 0 2 0.4 0 0 2 2.4 27 2.2

MODU 61 52.1 66 14.2 28 25.2 43 50.6 221 17.6

건설(Con) 10 8.5 52 11.2 7 6.3 8 9.4 189 15.1

소계 71 60.7 120 25.8 35 31.5 53 62.4 437 34.8

생

산

MOPU 24 20.5 9 1.9 11 9.9 4 4.7 55 4.4

저장/운송 13 11.1 2 0.4 7 6.3 5 5.9 39 3.1

소계 37 31.6 11 2.4 18 16.2 9 10.6 94 7.5

지원 9 7.7 335 71.9 58 52.3 23 27.1 724 57.7

합계 117 100 466 100 111 100 85 100 1,255 100

고정식 10 - 20 - 2 - 0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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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복량 대비 수주잔량

  2013년 9월 기준으로 이동식 해양플랜트 선복량(12,221척) 대비 수주잔량

(1,255척) 비율은 10%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Drillship은 심해 유정 개발 

붐에 의해 최근 3~4년 사이에 많은 발주가 이어 졌으며, 이로 인해 선복량 

대비 수주잔량이 85% 수준을 기록하였다. FPSO는 23% 수준으로 향후 심해 유

정 개발에 따른 수요와 기존 생산시설 대체 수요로 인해 비율은 올라갈 것으

로 예상된다. 

표 27. 각 설비별 선복량 대비 수주잔량 비율 

구분
선복량 수주잔량 비율(B/A)

척수(A) M. GT 척수(B) M. GT %

개발

조사/탐사 691 1.72 27 0.17 4

M

O

D

U

Jack-up 526 3.76 107 1.3 20

Semi 225 4.44 24 0.7 11

Drillship 92 4.37 78 4.24 85

D-barge등 159 0.74 12 0.18 7.5

소계 1,002 13.31 221 6.41 22

건설(Con) 2,366 16.3 189 4.02 8

생산

M

O

P

U

FPSO 187 17.84 43 4.33 23

Jack-up 50 0.51 0 0 0

Semi 46 1.37 4 0.25 9

TLP/Spar 42 1.68 8 0.58 19

소계 325 21.4 55 5.16 17

저장/운송 789 14.08 39 1.94 5

지원

AHTS 2,886 4.68 202 0.51 7

PSV/Supply 2,005 3.23 418 1.27 21

기타 2,157 1.52 104 1.26 4.8

소계 7,048 9.43 724 3.04 10.3

합계 12,221 76.24 1,255 20.73 10

고정식 7,829 2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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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양플랜트 시장 전망 및 국내 산업 발전 방안

제1절 E&P 투자 동향

  Barclays E&P에 따르면, 2014년도 석유 및 가스회사의 세계 탐사 및 생산 

투자액은 2013년 대비 6.1% 증가한 7,2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

로 중동, 남미, 러시아에서의 활발한 투자활동이 세계 E&P 투자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은 홍해의 천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우디와 쿠웨이

트 국영회사의 비전통에너지와 셰일가스 탐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남미지역은 

심해 개발을 위한 멕시코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 석유사인 Rosneft, Lukoil, Gazprom Neft의 2013년 대비 투자액이 증가

(각각 26%, 21%, 18%)할 것이며, 북극권 및 셰일가스 개발 활동이 증가 할 것

으로 보인다. 그 외 지역으로 유럽은 2013년 대비 8% 성장이 예상되는데, 특

히 노르웨이의 북극권 개발이 주목된다. 아시아는 2013년 대비 3% 성장이 예

상되는데, 중국의 CNPC와 Petrochina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투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인도의 건강한 성장이 기대된다. 아프리카는 2013년 대비 

0.4% 성장이 예상되며 서아프리카의 앙골라와 사하라사막 이남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주목해 볼 만 하다. 북미지역은 셰일가스 및 타이트오일 개발로 인해 

2013년 대비 미국의 8.5% 성장과 캐나다의 3%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14. 지역별 E&P 투자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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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지역별 E&P 투자 비율

  상위 15개 메이저사의 투자액은 3,570억 달러로 전체시장의 49%를 차지하

고 있으며, 2013년 대비 6.8% 증가가 예상된다. 국영석유사(NOC)는 2013년 

대비 11.6% 증가가 기대된다. 

그림 16. 상위 15개 메이저사 E&P 투자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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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양플랜트 설비별 시장 전망

  에너지 컨설팅업체들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3~2017년) 심해 및 

해저장비시장에 대한 투자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Douglas 

westwood는 향후 5년간 심해 시장에 대한 투자규모는 2,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전 5년 대비 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E&P 

(Exploration & Production) 업체들의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심해 광구

에 대한 서비스 및 장비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심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olden Triangle인 중남미, 멕시코만, 서아프리카 

등이 향후 5년간 심해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았고, 특히 브라

질과 아프리카의 경우 앙골라, 가나, 나이지리아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17. 해양장비별 심해 투자규모 추이 및 전망

  조선해양리서치 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선박 및 설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50여척(기)이 발주되었다. 2013년도는 2011년과 2012년에 비

해 다소 감소한 520척 발주가 예상된다. 현재 개발 예정인 유정 및 설비 재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발주 물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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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19년에는 776척 발주가 전망된다. 한국의 주력 수주설비인 Drillship

과 FPSO는 향후 2019년까지 각각 연평균 12기와 21기 발주가 기대된다. 

Drillship은 현재 대비 발주 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FPSO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와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는 시추설비의 수요는 고유가로 유가 파동이 

있었던 1970년대에 다량 발주되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100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에 따라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우위를 나타내

고 있는 부유식 시추선 분야는 최근까지 호황을 나타냈고 2013년 이후 다소 

줄어든 상태이다. 과거 1980년대 초까지는 부유식 시추선의 종류인 

Semi-Sub.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최근에는 Drill-ship 수요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8. 부유식 시추선의 시기별 발주 현황

  건조가 완료되어 인도되는 시추선의 규모는 2014년까지 매년 15기 이상으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Drill-ship은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매년 10∼20

기 이상 인도될 전망이다. 시추선 시장이 2012년에도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수주 및 수주잔량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선가는 조선소 수주 경쟁이 높아지면

서 다소 하락한 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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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부유식 시추선의 건조현황 및 전망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가운데 약 46.0%가 FPSO 였

으나, 향후 2020년까지는 FPSO의 비중이 더 커져 약 58.0%에 달할 전망이고 

이에 대한 투자는 2014~15년 동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추선에 이어 

후속으로 발주되는 FPSO의 수요도 고유가 추세에 따라 밝은 수요 전망이 제

시있으며, 특히 심해용 FPSO의 경우 가동률이 매우 높아 향후 수요도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그림 20. FPSO 시장 현황 및 가동률 추이

  LNG-FPSO는 2008년부터 발주되기 시작하였으며, 당분간 국내 조선업체이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대부분 주요 엔지니어링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수주한 LNG-FPSO는 2016년 호주 

Prelude 프로젝트에 투입될 Shell의 발주분으로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이며, 

2번째는 2012년 말레이시아 Petronas가 발주하였고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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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브라질, 북미, 동남아, 호주 등에서 10여척의 LNG-FPSO 프로젝트가 

FEED(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또는 Pre-FEED 단계이며, 국내 대

형 3사가 참여하여 엔지니어링 수행 중이다.  

  FSRU는 해상에서 LNG 저장과 재기화 과정을 처리하는 설비로서 육상수입터

미널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설비

이다. 2004년 West Java에 첫 투입 이후 현재 전 세계 10곳의 프로젝트에서 

14척(4척은 LNG선의 개조 형태)의 FSRU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LNG 수입국

의 50%가 육상수입터미널이 아닌 FSRU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5년

까지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에서 10개의 추가 FSRU 

프로젝트가 추진 중으로 LNG 육상 터미널 등 관련 설비의 설치 문제와 가스 

물동량 증가에 따라 FSRU의 발주는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21. 향후 FSRU의 발주전망

  해양지원선(OSV)에 대한 수요는 심해(Deepsea) 석유·가스의 개발로 대형

화, 고사양화 및 다중작업(multitasking) 등 최첨단 기술을 장착하여 효율화

를 높인 OSV가 선호되고 있다. OSV의 직접적 수요 유발 제품인 Jack-up, 

Drillship & Semi, FPSO, Subsea 분야의 수요가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이 제품들이 시장에 인도되어 에너지 생산에 투입될 경우 OSV의 수요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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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선령이 25년 이상인 AHTS가 1,200척에 육박하

며, PSV는 1,100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OSV의 노후선박 비중이 전체 

선복의 약 4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노후 선박에 대한 대체수요도 많

은 편이다.  

표 28. 선종별 수주척수 전망

구분

평균 전망

2002~12 2013 2014 2017

척 % 척 % 척 % 척 %

개발

조사/탐사 14 2.5 10 1.9 12 2.2 13 1.9

M

O

D

U

Jack-up 22 3.9 63 12.1 41 7.6 11 1.6

Semi 7 1.3 9 1.7 15 2.8 12 1.8

Drillship 12 2.1 14 2.7 15 2.8 11 1.6

D-barge등 3 0.5 7 1.3 8 1.5 2 0.3

소계 44 7.9 93 17.9 79 14.7 36 5.3

건설(Con) 106 19.0 121 23.3 125 23.3 146 21.6

생산

M

O

P

U

FPSO 13 2.3 14 2.7 19 3.5 20 3.0

Jack-up 2 0.4 2 0.4 3 0.6 2 0.3

Semi 1 0.2 2 0.4 2 0.4 3 0.4

TLP/Spar 2 0.4 3 0.6 2 0.4 2 0.3

소계 18 3.2 21 4.0 26 4.8 27 4.0

저장/운송 28 5.0 33 6.3 30 5.6 34 5.0

지원

AHTS 153 27.4 77 14.8 87 16.2 195 28.8

PSV/Supply 127 22.7 107 20.6 118 22.0 157 23.2

기타 69 12.3 58 11.2 60 11.2 69 10.2

소계 349 62.4 242 46.5 265 49.3 421 62.2

합계 559 100 520 100 537 100 67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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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 해양플랜트 수주 전망 및 SWOT 분석

1. 국내 해양플랜트 수주 전망 : Drillship 및 FPSO 중심

  2005년 이후 세계 주요 Drill-ship 건조업체들의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한

국의 경우 삼성중공업이 57척 정도를 수주하였으며,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32척, 현대중공업 17척을 수주하였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세계시장을 주도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 감소 추세에 따라 2011년 26척, 2012년 17척, 

2013년 10월 기준 12척 등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Drill Ship의 향후 수주

는 세계 시장의 Drill Ship 발주 감소 추세에 따라 점차 줄어들 전망으로  

세계시장의 Drill Ship 발주가 2011년 36척에서 2019년 9척으로 줄어들 것으

로 예상되면서 국내 수주규모도 2011년 26척에서 2019년 6척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 Drill Ship의 국내 수주전망

  국내 조선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대형 FPSO 분야도 2010년 이후 현대중공업 

3척, 대우조선해양 2척, 삼성중공업 2척의 수주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

나 국내 조선업체들의 건조영역은 Topside 일부와 선체부문에 한정되고 있어 

전체 규모에 비해 부가가치는 낮은 편이다. Topside 분야의 경우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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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외 전문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기자재 국산화율도 20%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 해외 기자재를 수입하여 탑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FPSO 분야의 향후 

국내 수주는 세계시장의 확대 전망에 따라 2011년 5척 정도에서 2019년 10척 

정도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자국 물량을 기준으로 수주를 늘리고 있는 

중국과, 유가의 하향 안정화 추세 등으로 예상보다 수주물량이 적어질 가능

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림 23. FPSO의 국내 수주전망

2.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 SWOT 분석

가. 외부-내부 환경 분석

(1) 외부 기회요인

  비 OECD 국가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와 OECD 국가의 견고한 수요 

영향으로 유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고유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에 따른 해양석유 개발 증가로 탐사/시추/생산/지원 설비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설비의 대형화, 고사양화에 따른 엔지니어링과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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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Hull와 Topside에 대한 통합 발주가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지, 극심해 개발에 따른 새로운 해양플랜트가 출

현한 것이며, NOC(National Oil company)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2) 외부 위협요인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셰일가스, 타이트오일 등 비전통 

에너지 출현으로 해양석유 개발 연기 및 수요 감소를 보이고 있다. 자국 수

요를 기반으로 해양지원선 영역을 넘어 Jack-up, Drillship, FPSO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Jack-up 등 건조실적을 바탕으로 수주 영역

을 확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추격이 매서운 상황이다. 또한 갈수록 높아져

만 가는 산유국들의 Local Contents 요구와 선진 기자재업체의 기술 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3) 내부 강점요인

  국내조선업계는 조선시장을 선도 해온 경험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 최

고의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Hull 부분의 설계 및 제작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 IT, 정밀기계 산업의 탄탄한 기반과 더불

어 엔지니어링과 제작 간 발생하는 Total Integration Engineering 능력이 

우수하다.    

(4) 내부 약점요인

  해양플랜트 FEED 설계 및 Topside에 대한 기본설계 능력이 취약하며, 핵심 

기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자국 유전이 없어 해양플랜트 

내수 시장이 전무한 실정이며, 해양플랜트 시장 중 Drillship과 FPSO와 같은 

일부 시추 및 생산설비 제작에 치우진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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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WOT 분석 

(1) S-O 전략

  세계 최고의 생산시설 및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및 EPCI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Installation) 분야 일괄 수주를 확

대해 나가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해양플랜트 산업과 융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제품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새롭게 출현하는 해양플

랜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향후 지속적인 시장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

행해 나가야 한다.

(2) S-T 전략

  개조 FPSO, 해양지원선 등 기존 취약 시장 진입 및 해양플랜트지원선 제작 

전문 중소형업체 육성이 필요하다. 산유국과의 전략적 제휴 및 현지화 전략

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Local Contents 요구를 충족 시켜나가야 한다.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 업체의 국내 유치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 기술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3) W-O 전략

  자체 설게 인력 양성 및 산학연 공동 연구로 Topside 설계 자립 및 FEED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와 기술적 제휴 및 M&A 등을 통

한 기술전수 노력이 필요하며, 시장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동남아 진출을 

통해 설치, 운송, Subsea 등 신규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

(4) W-T 전략

  Topside 자체 설계 능력 배양을 통한 설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국내 

해양플랜트 기자재의 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이 보

유하고 있는 해외 유전에 선적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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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 방안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생산량은 금액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

만, 건조와 상세/생산 설계와 같은 일부 설계 부문을 제외한 엔지니어링, 설

치, 시운전 등에 대한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종합산업인 해양플랜트산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각 산업별 세계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기업의 주력기술은 유지하되 Cash Cow역할의 주력 생산시

스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산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양플랜트 분야 

산업계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획득한 기업의 경우 동종 경쟁 기업과 신규 진

입하는 핵심기술기반기업 및 신기술 밴처기업의 육성과 연계를 통해서 지속

적인 융합과 혁신시스템이 접목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플랜트산업의 가치사

슬적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제도적으

로 강화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세계시장의 

진입과 지배를 강화하고 경기변화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핵심기반기술을 장기적으

로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하여야 하며, 기초기술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융합기술과 실용화기술에 대한 개발지원과 

이 기술의 현실화를 위한 연구기반 및 평가기반을 국가적으로 구축하여 산업

에서는 융합, 활용에 대한 기술적 시도를 통한 사업화가 가능한 환경을 육성

하여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실현기술 중심의 사업화 위주의 전략으로 기술 

육성을 추진하고, 연구계에서는 산업계의 사업화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반기

술에 대한 인프라 확보 및 중장기적인 연구를 산업계와 함께 수행하여 실제 

적용기술과 기반기술에 대한 격차를 줄이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산업화의 기

반이 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학계에서의 기술 확보는 해양플랜트분야의 학

술적 기초기술과 엔지니어링에 적용되는 기초학문의 기술에 대한 육성을 집

중 지원하고 병행하여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모험적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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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 기술과 기반기술에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유기적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의 기획과 장기적인 조율은 정부에서

의 제도적 기반과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하며, 각각의 강점을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정책을 입안하여야 하며 사업화시 실패

에 대한 기술적 안전 시스템이 활용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인력 공급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산업계 및 연구계에 고숙련 고경험의 해양플랜트 인력과 전문화된 해양

플랜트 인력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계의 지원을 통한 신규기술인력

의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학계의 신규인력의 양성을 통해서 

연구계의 전문인력과 산업계의 숙련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되는 시스템이 구

성되어야 하며, 연구계의 전문인력은 산업의 숙련인력을 통한 실제 실용기술

의 습득과 병행하여 산업계의 미숙련 인력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계 자체적인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계의 고숙련, 고

경험의 High Class Engineer의 경우 은퇴시점을 전후하여 연구계로의 연구현

장 투입 및 학계로의 교육현장의 투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

며, 이러한 지원체계는 수준 높은 기술인력의 사장 또는 타 국가로의 인력유

출 등에 대한 방지를 통하여 국내 기술수준의 유지 및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해양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인력의 육성에는 장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고, 시장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산업의 숙련인력에 대한 완

충 시장이 없는 상황으로 어렵게 육성된 인력이 사장되거나 해외 유출이 일

어나는 환경이다. 따라서 신규 기술인력의 양성에는 기본적으로 학계의 기초

기술교육과 병행하여 산업계의 은퇴를 앞둔 숙련인력과 연구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해양플랜트산업의 인력 유입을 형성시키고, 연구계와 산

업계는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하여 현실의 실용기술과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교

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적, 기술적, 인적기반 마련 필요성에 따라 정부와 민간은 해양

플랜트 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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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내용 비고

기술

개발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구,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

포함)

해상 LNG터미널(FSRU) 엔지니어링

산업통상

자원부

탱크설계를 위한 슬로싱 해석기술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수직이동형 시추시스템의 Derrick, Riser,

Compensator

해저생산플랜트 설계 안전성 평가 및 심해 설치기술

CO2 수송선 화물탱크/Gas Dome 설계/생산 및

하역 시스템

Topside 고위험 사고 실증을 통한 QRA 기반 설계

검증 기술

100만 배럴급 FPSO Turret System

Bulk 및 L.P Mud Handling System

Flow assurance 및 Topside 용 유기산/칼슘 제거

Process

동남권선도산

업육성사업

Fuel Gas Compressor, Seawater Lift Pump

산업통상

자원부

Knuckle Boom Crane, Anchoring Winch

NL-Tensioner, Condition Management System

Hull Stress &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Blast Door, Wall, Cladding

Topside Processing Pipe

Core Pressure Sampler

Pull-in Winch, Pipe handling System, BOP Gantry Crane

EGCS, Plate-fin Type heat Exchanger

Produced Water Treatment System, Water Injection System

극저온 고압 대용량 제어밸브

Flare System, Fire-Gas System, Local Control System

EX DIIC T4 방폭팬, 고차음 방화도어, Cabin Unit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

Top Drive Machine, Drill Bit & Collar 산업통상

자원부Stabilizer, Retractable Dolly, Swivel, Elevator, Pipe Handler

미래선도산업

기술개발사업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자재 및 토털 솔루션

개발

산업통상

자원부

업통상자원부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

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와 엔지니어

링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9. 해양플랜트산업 기술/인프라/인력양성 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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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

특구사업
머드 클리너 등 18개 기술개발

미래창조

과학부

심해저해양

플랜트사업

심해 FEED 설계기술개발

미래창조

과학부

Topside 시스템 기자재 개발

Subsea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심해설치 공사 기술

기반

구축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해양수산부

심해공학수조구축사업
산업부,
해수부
공동

시추시스템 시험 기반구축 사업
산업통산

자원부
다상유동안전성 선능평가 기반구축사업

폭발화재기반구축사업

인력

양성

학위

과정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서 울 대 ,
인 하 대 ,
한국해양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교육프로그램
KOSHIPA

(서울대)

EPM(Engineering Project Management) 과정 서울대

해양플랜트 글로벌 RDF & P 클러스터 구축사업

- 국제해양플랜트 대학교 설립(英 에버딘 대학분교)

- 해양플랜트 국제기술교육센터

- 해양플랜트 테마파크 건립

산업통상

자원부

GEM(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Mastership) 과정

- 화공, 발전, 철강, 해양, 시스템 엔지니어링, PM 등
POSTECH

OSE(Ocean System Engineering) 대학원 KAIST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OST-School)
한국해양대,

KIOST

비학위

과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창원대

해양플랜트 전문인력양성사업 KOSHIPA

해양플랜트 기자재 인력양성 사업 KOMERI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교육지원 사업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해양플랜트 재직자 양성 교육지원사업 한국해양대

테마클러스터사업

- Oil FPSO, LNG 터미널, Drilling System

삼성, 대우,

STX,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 기반구축 기업지원 사업 생기원

고기능밸브 기술지원 지역 센터 사업 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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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지속가능한 국내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경쟁력 확보, 연

구기반 강화, 인력양성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경쟁력 확

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자립화가 필요한데, 현재 해외 선진업체에 의존하여 

제한적 수주를 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FEED 및 엔지니어링 등 핵심기술 및 원

천기술을 자립화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

심원천기술 자립화를 위해 R&D 전략을 재정비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추진해야 

한다. 후발경쟁국과의 기술격차 확대 및 제품 차별화 통한 선주 선호도를 제

고하고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 전략을 추진해야 한

다. 극한환경 및 그린에너지, 환경규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편의성, 

생산성 및 성능향상 통한 선도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국

내 산업인프라와 IT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세대 고부가 기술개발을 추진

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달성 

및 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해양플랜트 기자

재 R&D 육성정책 및 Track Record 확보 전략 수립을 통한 제품 차별화 및 제

품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해양플랜트 FEED, 엔지니어링, 차세대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하여 연구기반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수준

의 시험․평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해양플랜트 기술자립화를 달성

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험평가와 연구중심 기반시설로 구분하

고, 실행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추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

양플랜트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핵심 기술에 대한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기술과 경험을 교육하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설립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적 기술력을 제고해야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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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해양플랜트산업은 해양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하는 자원개발 활동에 필요

한 장비를 건조, 설치, 공급하는 산업을 총칭하며, 석유, 가스 등 자원개발 

산업 등 전방산업 뿐만 아니라 조선, 기계, 전기전자 등 후방산업에 대한 파

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이다. 또한 해양플랜트산업은 에너지산업의 일부분으

로서 광구 확보에서 부터 탐사, 개발, 생산 및 공급까지 전 분야에 참여 시

장을 주도하는 슈퍼메이저 및 국영석유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세계경제성

장에 따른 석유 및 가스의 소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육상 석유 및 

가스의 매장량 및 발견량이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 있어, 잠재 자원량이 많은 

해양 석유 및 가스의 개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고유가 지속과 기술의 

진보로 심해 및 극지와 같은 작업 환경이 나쁜 지역에서의 생산 경제성이 확

보됨에 따라 해양 개발이 가속화 되고, 기존의 해양플랜트 설비보다 고사양, 

높은 안전성이 확보된 설비가 발주될 전망이다.

  해양플랜트 시장 전망을 분석해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전체선종에 대해 

520척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019년에는 50% 성장한 776척 발주가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주설비인 Drillship과 FPSO는 2019년 까지 각

각 연평균 12기와 21기 발주가 예상된다. 그 중 신조 물량의 60%이상은 우리

나라가 수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플랜트 산업을 선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기술적, 인적기반

이 마련되어 해양플랜트 기술경쟁력 및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인력양성 강화

를 위한 지원 및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 진출 가속화, 기자재 국산화 촉진에 따른 산업 활성화 및 조달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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